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18.06.28 

SV인베스트먼트, 청약 경쟁률 974.23대 1 기록 

▶ 수요예측 이어 일반공모 청약 성료… 청약증거금 약 2조 6,600억 원 몰려 

▶ 오는 7월 6일 코스닥 입성, ‘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내 최고 VC’ 도약 다짐 

 

<2018-06-28> SV인베스트먼트 기관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공모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. 

 

SV인베스트먼트(각자대표 박성호∙이장원)가 지난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

진행한 결과, 경쟁률이 974.23대 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. 배정 물량 78만주에 대해 총 7억 

6,000만주의 청약 신청이 몰렸으며, 일반 청약증거금은 약 2조 6,600억 원으로 집계됐다. 

SV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~22일 이틀간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 공모 

희망밴드(5,600원~6,300원)를 초과하는 7,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다. 

 

SV인베스트먼트 측은 “많은 투자자분들께서 SV 투자철학 및 투자전략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과 

글로벌 펀드 결성, 운용을 통한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덕분에 수요예측에 이어 

일반공모 청약도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”고 전했다.   

 

실제로 SV인베스트먼트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전략적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

하고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투자철학과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

있다. Multiple 27.2배를 기록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엠플러스, 펩트론, 에스디생명공학 등 

다수의 투자 성공 사례를 창출해가고 있으며, 이는 모두 ▲Cross-border투자 ▲트렌드 선제투자 

▲리딩투자(선진국형 투자) 등 SV인베스트먼트만의 투자전략이 적중한 사례다.   

 

현재 펀드 청산이 본격화되며 성공보수 급성장 구간에 진입한 SV인베스트먼트는 이번 IPO를 계

기로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펀드 출자를 확대하고, 펀드 수익 증가가 자기자본 증가로 이어지는 

투자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. 이와 함께 국내 펀드 대비 보수 조건이 뛰어난 글

로벌 스탠다드 펀드를 결성 및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

이를 바탕으로 펀드 수익을 대폭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.  

 

이에 대해 SV인베스트먼트 박성호 대표이사는 “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V인베스트먼트만의 경

쟁력과 잠재력을 알리고자 노력했는데,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를 믿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

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”며 “향후 SV인베스트먼트는 해외 Co-GP 펀드 확대, 해외 앵커 LP 유

치 등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, ‘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VC’로 도약해 

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포부를 전했다. 

 



 

 

▣ 자료문의 : SV인베스트먼트 김민옥 이사 (02-3775-1055)  

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(010-3686-2279) /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(010-7139-5888) 


